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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 1표 - 세계의 학교」(한국․서울 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 2016. 1. 30.)

정책판단력, 토론으로 연마

  한국 서울에 있는 정부기관의 청사에 1월 15일,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24명이 시간에 맞춰 모였다.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국가기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어린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겨울방학중인 

초․중학생에게 공모하여 처음으로 실시된 “토론체험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심현화 팀장은 ‘토론 훈련을 계속하면, 정치적 

주장을 접했을 때 포인트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개최 목적을 말했다.

  이 날의 주제는 “수업 중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가?”

이다. 찬성측과 반대측 팀으로 각 3명이 선발되고, 나머지 1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분간의 작전회의를 시작했다. ‘발언은 간결하게’ 대학생토론대회에 

입상경험이 있는 지도 역할의 대학생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주장하는 내용과 

순서를 결정해 간다.

  토론에서는 각 팀이 1분이내에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설명한다. 행사장의 

스크린화면에는 남은 시간이 초단위로 표시된다. ‘전화가 울리면 신경쓰여서 

공부가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대측에 대하여 ‘자신의 물건은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찬성측은 반박한다. 주장의 차이를 명확히 한 다음에 

자유토론을 시작했다.

  대학생의 조언과 작전회의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지켜보던 어린이들도 

토론 도중에 참가했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휴대전화를 맡긴 후에 성적이 올라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이후 각 팀에서 1분 이내로 ‘학생의 주체성보다 수업방해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반대측), ‘자제심을 기르는 의미에서도 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찬성측) 등의 마무리 의견을 말하고 토론은 끝났다. 지도 역할의 

대학생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면 좋았겠다.’ 등의 

강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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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회의원선거) 일본(중의원선거)

선거권 연령 19세 아직 20세
피선거권 연령 25세 25세

청년 투표율 47.2%
(19세, 2012년 4월)

32.58%
(20대, 2014년)

  찬성측 팀의 중학교 2학년 우채림(13) 학생은 ‘생각의 다양성을 배웠고, 

상대방의 주장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중앙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체험회를 전국에 확대하고 싶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이노우에  기자)

사진 설명

토론 전에 지도 역할의 대학생과 주장하는 내용을 의논하고 있는 어린이들

(선거연수원 청사에서)

선거의 기본 데이터

「선거연수원」 등에서 40만명에게 출장수업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의 투표율이 70%대 

였으나 계속 낮아져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4.2%까지 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사회참가를 촉구하는 주권자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져, 

국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구기관인 ‘선거연수원’과 지방의 선거

관리위원회는 초․중․고교 및 대학교까지 출장수업을 시행하여 민주주의 

원리와 선거의 의의 등을 교육하고 있다.

  실제선거에 사용된 투표함을 이용하여 모의투표도 하고, 교칙 등 학생에게 

밀접한 주제의 토론회도 실시하여 매년  40만명 이상이 수업을 받고 있다.

  선거연수원은 겨울방학 등에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연수회도 실시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의 고선규 교수는 ‘정치참가를 높이려면 어릴 때부터 주권자

교육을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